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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포츠서울ㅣ평창=김기원 기자] 평창군시설관리공단(이사장 박현창)은 지역사회복지공동체인 평창시니

어클럽과 협업하여 환경정화 업무를 수행할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.

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일용직 근로자 2명 중 공익활동 조건에 해당

하는 1명을 평창시니어클럽에 연계했으며, 추후에는 입주자와 인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일

자리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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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통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 절감과 시설관리직 업무비중 감소를 달성하고, 지역문제 해결과

지역사회·경제에 공헌하는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.

평창시니어클럽은 평창군 8개 읍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약 1,300명이 쓰레기 줍기 등 유료 공익 봉사활

동을 전개하고 있으며, 평창행복주택의 환경정화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.

평창군시설관리공단 박현창 이사장은 “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공익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으로

써, 우리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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